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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사진작가

환해장성(環海長城)

제주섬에도장성(長城)이있다는사실을아시는가.

수많은사람들이관광객으로다녀왔겠지만

이장성에대해관심있어하는자별로없었다.

부끄럽게도나또한이사실을최근에야알았으니말이다.

북쪽해안가의돌담앞에세워진 환해장성 안내판을들여다보기전까지는

그저수많은제주의돌담중의하나이겠지했었다.

고려의무인정권시대다.

몽골군이쳐들어와조정이무너졌다.

그러나끝까지저항했던세력이삼별초무리다.

그들이진도에서려몽연합군에항전하고있을때

바다건너에있던제주관아에서는해안가에성벽을쌓고있었다.

패주해오는삼별초무리들의제주상륙을막기위해서다.

그성벽이 탐라장성 또는 환해장성의시작이다.

누가아군이고, 누가적군이라말할수없는싸움에서

결국그성벽으로는삼별초들을막아내지못했고

역으로려몽연합군을막는데삼별초들이증축하면서활용하게되었다.

조선시대에와서도왜구들의노략질을막기위해그성벽들을활용하고

꾸준히개보수하게되어그길이가상당해지자

장성(長城) 이라부르게된것이다.

오늘날북쪽의한림과애월에서부터동남쪽의온평과신산에이르기까지

무려120㎞에달한다.그러나세월의무게와효용가치판단에따라남아있는

성벽은

10여곳의일부일뿐이다.

문화재로지정되어일부복원을하는등관리는하고있다지만,

사람들의무관심에이환해장성은잊혀져가고있다.

제주가시는길에또하나의의미있는곳이다.

해안가명소에서멀지않는곳에이환해장성이여러분을기다리고있다.

평범한돌담처럼보일지라도역사를불러내면달리보인다.

먹구름이몰려오는날,

아니면눈발이휘날리는날이면더욱분위기있을것이다.


